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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6. 9. 21.(월) 09:00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 
'대한민국 대전환 국민토론회' 첫발… 

강원서 지역소멸 해법 모색  
- 강원형 성장배당, 에너지·물·산림에 대한 규제 해제 등 의견 청취 
- 강원에 이어 충청 ‘일상과 돌봄’, 전북 ‘노동과 좋은 일자리’ 토론회 개최 예정

□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위원장 박석운, 이하 ‘사개위’)는 9월 

17일(목) 14시, 강원연구원 리버티홀에서 ‘대한민국 대전환 국민토론회1-

강원’을 개최했다.

 ㅇ 이번 토론회는 지역 소멸 위기 속 개인과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생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개위는 향후 충청과 전북에서 각각 

‘일상과 돌봄’, ‘노동과 좋은 일자리’를 주제로 ‘대한민국 대전환 국민

토론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 강원 토론회 1부에서는 윤홍식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기조발제의 

형식으로 “대한민국의 K자형 양극화를 넘기 위해서는 기존의 성장 방식을 

유지한 채 증세논의 등 대규모 복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구조적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발표했다.

 ㅇ 이어서 장인수 한국 보건사회 연구원 인구정책실 연구위원은 “지방소멸

대응기금과 부처의 지역소멸 관련 공모사업이 방문객 수 증가가 아니라 

실제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새롭게 설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2부는 “강원도 대전환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진행

되었으며 실제 강원도민이 느끼는 사회·경제적 격차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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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강원연구원 이원학 선임연구위원은 “강원도의 재생에너지 자원을 기반

산업과 일자리로 연결하는 선순환이 가능하려면 일명 강원특별법에 언급된 

에너지·물·산림에 대한 규제 해제가 필요하다”라며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으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발표했다. 

 ㅇ 이어서 용정순 강원특별자치도의원은 강원형 기본사회 배당, 농어민 

공익배당, 접경지역 재산권 제한에 대한 안보배당 등 성장배당과 

지역환원을 제안했다. 

 ㅇ 또한 윤요왕 춘천별빛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농어촌유학은 작은 학교의 

학생 수를 증대하는 사업이 아니라 삶을 전환하는 미래교육의 관점으로 

마을 교육의 체계를 갖추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ㅇ 홍천의 청년마을 ‘와썹타운’ 김성훈 대표는 창업 실패와 대학교 학생회장 

경험을 언급하며 발표를 시작했다. 

  - “저 스스로를 대한민국 입시 위주 교육의 피해자라고 생각했지만, 인하

대학교 재학 중 들었던 윤홍식 교수님의 강의는 아직도 기억난다”라며, 

“청년과 어르신의 협업으로 노쇠화된 홍천 상권에 홍천메밀 막국수 

브랜드를 탄생시켰고, 이것이 지역 일자리창출로 이어지는 사회연대 

경제모델을 만들었다”라고 와썹타운을 소개했다.

□ 이번 토론회에 대해 사개위 박석운 위원장은 “지역과의 연결을 통해 

격차를 줄여가는 것이 대전환토론회의 개최 취지이다”라며 “강원 토론회

에서는 지역을 잇고자 했던 의도가 사람과의 연결, 성장의 재분배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로 확장되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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